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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 정 우





우리사주조합장 노동조합 후보





캐피털 그룹<7.12%>





국내기업 지분을 5%이상 보유한 소버린과 헤르메스 등 외국계 펀드들이 최근 개정5%룰(지분 대량변동 신고규정)에 맞춰 잇따라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소버린 등 외국계 펀드의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.





[4월4일자 언론보도]


외국계펀드 경영간섭


심해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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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T 주식을 보유한 대표적인 외국 펀드 – 


※외국인 총보유주식은 49%





기호





홈페이지: www.kttu.or.kr <2005년 4월 7일 투쟁 8호>





▲ 경영참여를 신고한 외국계 펀드





펀드명�
보유종목�
�
소버린�
SK·LG·LG전자�
�
헤르메스�
한솔제지·현대산업개발·현대해상화재·솔본�
�
슈로더


투자신탁�
모아텍·우리별텔레콤·데코·제이엠아이·탱평양제약·한솔홈데코·쌈지·대현·뉴인텍·한샘·빙그레·대창공업·삼진엘엔디·케이스·네패스·이비코전자·인터엠·코콤·우영�
�
바우포스트�
삼천리·한국포리올·삼아약품·현대약품·환인제약·삼일제약·일성신약·경동제약�
�






템플턴 글로벌<7.79%>





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<8.06%>





남 일이 아닌 외국투기자본의 공세


우리사주조합이 KT를 지켜야 한다





◀KT 주식 외국인 보유지분 49%, 국내주주 보유지분 19.2% 그나마 집단화된 주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.


외국인의 경영간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우리사주조합뿐이다. 그러나 외국인 주주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의 수장이 된다면 외국인의 경영간섭을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. 





조합원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가


민주적인 우리사주조합을 건설합니다








